
<특집Ⅱ: PET 시장현황>

PET CAPA는
덤핑과 P O W E R를 키우는가?
■ PET 산업현황 및 전망

■ P E T필름 시장구조 및 분석

폴리에스터( P E T )산업은 합성섬유는 물론 베이스필름, Bottle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다.

PET Chip을 이용, 각종 섬유를 제조하는 것은 물론 섬유업체들이 탈섬유화의 일차적 단계로 P E T

Bottle 및 필름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들어 식·음료병에 PET Bottle의 사용이 증가됨에 따라 업체들간 신·증설이 활발하고, PET필

름은 신·증설이 완료된 상황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전개되고 있다.

반면, PET Bottle은 세계적으로 Eastman Kodak 등이 회수재생기술 등의 차세대 기술개발에 주력하

고 있으나, 국내 기업은 음료수업계의 P E T병 선호에 의한 맹목적 수요증가에 따른 생산능력 증가

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또 P E T필름은 SKC 주도속에 제일합섬·코오롱이 추격을 감행, 1위자리를 고수하려는 SKC, 뒤따르

고 있는 제일합섬간의 국내외시장에서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특히, 마그네틱테이프용 분야에서 S K C와 제일합섬은 계열사를 낀 국내시장에서는 물론 해외시장에

서도 치열하게 경쟁, SKC가 오디오분야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제일합섬은 비디오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포장재 분야에서 S K C·코오롱 등의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급과잉·가격하락의 늪에서 탈피하기 위한 선발기업들의 노력이 없는 가운데, 밀어내기식

수출 및 가격인하 정책으로는 돌파구를 모색할 수 없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내수시장에서는 계열사 의존에서 벗어나고 공급과잉 양상속에서 선진기업에게 일정 자리를 내줄 수

없다는 각오하에 특수그레이드 개발·양산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때이다.

또 선진 해외시장에서도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으로 맞서야 할 것이며, 동남아지역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는 베이스필름 투자보다는 후가공분야의 현지투자를 서

둘러 국내 중소 후가공업체에 대한 피해 없이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 수요창출에도 주력해야 하는 등 시장질서를 잡아가야할 시점이다.

세계 PET 생산능력의 1 2 %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이 해외시장에서 까지 집안싸움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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